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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루가의 특수자료

루가복음은 전체의 1 /3 에 해당하는 방대한 특수자료를 전승하고 

있다.7 8> 그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전(前)역사인 탄 

생설화，공생애 출발에 즈음하여 예수가 나자렛에서 행한 선 언 (4, 18 

이하)，그리고 고유한 비유들을 위시하여 많은 특수자료를 수록한 이 

론바 여행 보 도 (9, 31-19, 27)이다. 루가의 편집 의도를 관찰하기 

위해서 여 행 보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.

(1) 여행 보 도 (9, 31-19, 27)

이 보도는 루가복음의 특수자료들을 그  틀로 사용하며，내용상으 

로는 여러 가지 전승자료들로 수렴, 편집되어 있다.8》여행의 목표는 

예루살렘임을 전제한다(9, 28).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의 길임을 

분명히 한 다 (9, 51).

그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다가 거부당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자에 

게 “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

없다”(9, 5 8 /L .S.)고 말함으로써 그의 유랑과 가난의 삶을 드러낸 

다. 그리고 제자 됨의 길은 바로 모든 것을 버림 (물 론  재물을 포함한 

다)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그의 제자들과 그가 같은 상황에 

있음을 반영하는데 그 뒤를 이어 나오는 72인 (人 ) 파견 이야기에서

7) M. Tolbert (“Leading Ideas of the Gospel of Lk”，Review and Expo

sition, 1967/독역， “Die Hauptinteressen des Evangelisten Lukas’’， 

Das Lukas Evangelium Wege der Forschung, Darmstadt, 1974, S. 339) 는 

특수자료에 루가의 중생사상이 반영되 었다고 한다.

8) 여행 보도에 대한 분석은 W. C. Robinson, Jr., “Theological Context for 
Interpreting Luke’s Travel Narrative”, Journal of B iblical Literature, 

1960, pp. 20 〜 31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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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 한 번 완전 무소유를 명령하는 것 (10, 4 / L . S.)으 로  그  사실을 재 

확인한다. 그 리 고  그러한 전제에서 제자들은 예수와 제자들이 공동 

운명체임을 나타내는 대선언을 받게 된 다 (“누구든지 너희 말을 들  

으면 내 말을 듣 는  것 이 요 ，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바로 나 를  배 

척하는 것 이 다 ” 10, 16). 그  뒤를 잇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

(10, 25〜 37)도 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.

한편 다자료인 주의 기도와 친구를 위해 구걸하는 자의 비유를 연 

결시킨 것 (11, 5 - 8 )4 , 어리석은 부자의 비 유 (12, 16~21〉로  시작 

해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 (16, 19~31)로써 결론을 삼는 복합적 

이야기 묶음에서 루가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첨예화된다. 그  

안에는 재물에 대한 평 가 (12, 33-34), 잔치초대 비 유 ( Q) 그리고 잃 

은  자에 대한 비유 묶 음 (15장 )에  이어 약은 청지기 비 유 (16, 1~8) 

등이 포 함 되 는 데 ，이야기 묶음에서 주된 관심은 역시 가난의 문제이 

다 . 그  다음에 한 과부와 악한 재판관의 비 유 (18, 1 - 6 / L . S.), 부자 

청년 이야기 (이 를  이에 포함시키고 그의 또  하나의 특수자료인 자 

캐오의 이야기 (19, 1~10)로  절정을 삼는다.

이상에서 루 가 는  예수운동의 주제를 바로 ‘가 난 ’ 또 는  ‘가난한 

자 ’의 문 제 로  보았다는 것이 확실해진다.

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인가? 그 는  에 비 오 니 스 트 (Ebionist) 인 

가 ?9》그러므로 ‘가 난 함 ’ 자체를 찬양하고 그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 

라고 보아 금욕주의를 주장한 것 인 가 ? 그 러 나  그 가  금욕주의자가 아 

니었음은 예수를 세례자 요한과 대조시키는 그의 세평이 단적으로 

입증한다. 예수는 먹 고  마시는 것을 탐한다는 세평을 들을 정도였고 

(7, 3 4 /Q), 유다교의 경건생활에서 중 요 한  조항인 금식도 거부했다. 9

9) Feine • Behm • Kilmmel의 Einleitung.，S. 86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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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그는 가난한 자를 한 계급으로 보 고  계급투쟁을 선언함으 

로써 부한 자들을 적으로 삼 은  혁명가인기-? 이러한 질문을 갖고 그 

의 특수자료들과 편집구들을 분 석 해보자. 여기서는 편의상 비유들을 

중심으로 분석 해보기로 한다.

(2 ) 선한 사 마 리 아 인 (10, 25-37)

이 비유는 구원의 길을 묻 는  자에게 주 는  대 답이다， 이 이 야기는 

사건이 그  중심에 놓여 있다. 한 사람이 강도를 만 나  소유물은 물론 

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에 있다. 그것은 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 곁 

을 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결단을 요구하는 사 건 이 다 . 그러나 레위 

인 ，제사장 등 은  이 사건에서 자신들을 폐쇄시켰으므로 그  사건이 그  

들에게 아무런 영 향도 주지 않았으며，그 들 은  이 사건에 무런 변화 

도 가져오지 않았다. 이 사건에 웅한 자는 유다인들이 천시하던 한 

사마리아인이었다. 그 는  자신과 재산을 나누어줌으로써 그  수난자의 

이웃이 된다. 그 는  이 수난자의 소리에 응함으로 스 스 로  적대감정n) 

에서 해방되었을 뿐 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수 난 자 를  사랑할 수  

있는 이웃이 되 었 다 . 그리하여 그 는  구약의 계명 전체의 뜻을 집약하 

는  두  큰  계명 (실 상 은  한  계명의 양 면 )을  실천하는 자 가  되 었 다 .10 11 12)

그런데 이 비유에서 물 어 야  할 중 요 한  것이 있 는 데 ，그것은 바로

10) 루가는 어 切 ^ VZOS라고 하는데 이 질문과 분리시켜서 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

것이 처음부터 잘못된 길이다.

11) 사마리아인과 유다인 사이의 적대성은 극에 이르렀다. 따라서 그가 그 감정에 

사로잡혔다면 피해자의 소속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.

12) 가장 큰 계명을 묻는데 예수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

(마르 12, 28〜 3 4 /병행 ). 마르코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에게 그가 ‘ 하 

느님 나라’에서 멀지 않다고 했고 마태오는 이 둘이 율법의 총집약이라고 했 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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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의 주제의 성격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 공한다. 그것은 바 

로  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 구 냐 ?’하는 물 음이다. 지금까지 그  주인 

공 은 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결론지어왔다. 따라서 이 비유를 ‘착한 

사마리아 사람의 비 유 ’라고 했 으 며 ，알레고리적 해석 (Allegorical 

interpretation) 에서는 그  사마리아 사 람 은  바로 그리스도라고 한 

것이다. 그 러 나 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비유는 한 사 건 을  중심으로 

하고 있다는 사실이다.

한 사람에게 사건이 일어났다. 여기 ‘죄 없이 ’ 강도에게 모든 것을 

다  빼앗기고 ‘반 쯤 ’ 죽 임 을  당한 수난자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다. 

이 수난자의 비명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결단을 요 구한다. 그것에서 

자신을 폐쇄한 자들은 ‘ 이웃 되 는  길 ’을  못  찾 았 지 만 ，이 사건에 자 

신 을  개방한 자는 참이웃이 되었다. 그러므로 수난자가 구원받는 계 

기를 제시한 것이다. 우 리 가  그리스도론에서 중 심 을  이루고 있는 십 

자가의 사건이 구원에의 부름의 사건이라는 해석을 여기에서 찾는다 

면 그것은 바 로  강도 만난 자 가  그리스도 자신일 수밖에 없다.

이 비유와 더불어 예수는 “너 는  가서 이와 같이 행 하 라 ” (10, 37b) 

라고 명령한다. 이것을 통하여 어떤 고 정관념을 가 지 고  ‘나 ’를 중심 

으로 하여 남을 원수와 이웃으로 구분함으로써 결국 ‘ 이 웃 ’을  추상 

화시킨 상태로부터 해방되는 길을 제 시한다. 우 리 가  이 비유를 우리 

의 주제에 적 용 한 다 면 ，가난한 자는 구원의 길을 여는 주체라고 할 

수  있다. 3

(3 ) 친구를 위해 구걸하는 비 유 (11，5~ 8)

이 비유는 주의 기 도 ( Q자 료 )와 의  관련 속에서 편집되어 있다. 그 

런데 주의 기도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에 대한 간구를 하느님 나라의 

도래 (미래의 희 망 )에  대한 간구 다음에 두어 그  중 요 성 을  강조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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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데, 이것을 볼  때 바 로  이 기도가 무 엇 보 다 도  가난한 자를 위한 

것임이 드러난다. 친구를 위해 구 걸 하 는  자의 비유는 이 점을 잘 보  

여준다.

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 었 는 데 ，그  친 구 가  밤중에 찾아와서 “친구 

여 , 떡 세 덩이만 꾸어주게 . 내 친구가 여행중에 내게 왔 는 데 ，그에게 

줄  것이 없어서 그러네 ”(11，5~ 6)라 고  간곡히 부 탁한다. 여기서 가 

난한 자의 절규가 운 동화되는 것을 볼  수  있다. 즉  여기서 찾아온 친 

구 나  그를 맞는 사람이 모 두  그 날  그날의 양식을 장만해야 먹을 수  

있으며, 단 한 사람을 위한 여분도 없는 가난한 층임을 알 수  있다. 

저들은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애걸해야 할 만큼 가난한 자 들이다. 그 

런데 찾아온 친구의 굶주림이 그를 맞이한 가난한 친구를 움직 였고 ， 

그  친구는 이제 가진 자의 닫힌 문 을  두드리게 된다. 이처럼 일용할 

양식을 구해야 하는 가난한 자들의 운동이 전개된다. 이런 측면에서 

보면 간절한 기도가 관철되 리 라는 약속은 바 로  운동으로서의 가난한 

자의 간구가 성취되리라는 약속을 뜻한다. 이 비유는 가난한 자의 간 

구에 하느님마저 승복해야 한 다 는  가 르 침 인 데 ，구체적으로는 가진 

자 가  그의 닫힌 마음의 문 을  열어서 가진 것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저 

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 있게 하는 힘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는 말이 

된다.

(4 ) 어리석은 부자의 비 유 (1 2 ,16-21)

이 비유는 부자와 나자로의 비 유 (16, 19~31)로 써  결론을 맺는 복 

합적인 이야기군의 서두에 놓여 있 다 .13> 이 비유는 재신을 생명의 궁

131

13) I. H. Marschall, The G o sp e l o f  L a k e  ： A  com m entary  on  the  G reek  T e x t , 

1978/한 역 『루7]복음 I 』，한국신학연구소，1984, 192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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극적 인 보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게 주 는  경고의 말이다.

풍년을 맞은 한  부자가 곳간을 넓히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고 이 

제 는  삶이 보장되었다고 안도한다. 그 러 나  삶은 소유에 의해 보장되 

는  것이 아니다.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(노ᅲ以재물 

을 쌓아두며 하느님께 대하여 (소  9e5v) 부유하지 못 한  자라는 전제 

가 중요하다.네 즉  그는 ‘너 ’를  전혀 안중에 두지 않았다. 그것이 구 

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부자와 나자로의 비유에서 밝혀진다.

(5 ) 부자와 나자로의 비 유 (1 6 ,19-31)

이 이야기에는 한 부 자 와  거지 나 자 로 가  등 장 한 다 . 그런데 어떠한 

윤리 • 종교적 평가도 없이 단지 그  부자의 호화로운 삶과 거지 나자 

로의 비참한 모습만이 표현되어 있다. 그 리 고  피안에서 나자로는 영 

원한 축 복 에 ，부자는 영원한 형벌에 처 해 지 며 ，그  사이에는 결코 넘 

을  수 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. 이러한 심판의 이유는 그  부자는 

살 아  있을 때 좋은 것 (Td? kpM )  을  모 두  받았으며 거지 나자로는 세 

상에서 나쁜 것 (ra 을 모두 받았다는 것이다. 왜 이것이 저들 

의 운명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가 ?

이 부자는 앞에 나온 풍년을 맞은 저 부 자 와  다를 바가 없다. 그는 

부 를  독점 하고 그  안에서 삶을 향유한다. 그러므로 그에게는 남에 대 

해 관심 을  가질 여유가 없었다. 자기 집 문  앞에 비 참한 모습으로 그 

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거지 

가  있었으나 그에게 전혀 관심하지 않은 것이 그것에 대한 구체적 증 14

14) 예 레미아스(pp, c i t”  S. 90)는  D. Buzy，M. Dibelius 등에 의지해서 21절은 

추가된 것이라고 한다. 그렇다면 루가의 이해인데 그 이해는 바로 된 것이다. 

하느님에게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. 그것은 부자 청년의 이 

야기에서 파악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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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이 다 . 이것이 바로 그 가  구 원 을  받을 수  없는 이유이다. 거꾸로 말 

한 다 면 ，만일 이 부 자 가  이 비참한 굶주린 자를 향해 자신을 개방하 

고  그  현장에서 새로운 소 리 를  들어 자신을 변혁할 수  있었다면 그는 

구원을 받을 수  있었을 것 이 다 . 즉  이 거지 나자로가 바 로  이 부자를 

구원할 수  있는 열쇠였던 것 이 다 .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는  저 

주스런 상태에서 해방되지 못 했으며, 구원을 받을 수  있는 기회를 놓  

쳤기 때문에 그 는  영영 저 주 받 는 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다.

그러므로 이 비유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포괄해서 가난한 

자의 소리에 응하여 가진 것을 나능으로써 구원을 받으라는 명령이 

내포되어 있다. 어리석은 부 자  비유 다음에 먹 을  것과 입을 것에 대 

한  염려를 경고한 뒤 위로의 말씀이 중심이 된 Q자료에 “너희는 너 

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을 하 라 ”(12, 3 3 /특 수 자 료 )라 는  말을 

첨가한 것 과 ，또  위기 앞에서의 결단을 알리는 Q자료들을 집중적으 

로  편집하여 급 박 한  상황을 재확인시킨 뒤에 마침내 “자기 아버지나 

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도 버려야 한 다 . 자기 목숨까 

지도 버리지 않으면 내 제 자 가  될 수  없다.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

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(14，26~  

2 7 /특 수 자 료 )라 는  말에 “이와 같 이 15)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 

유를 다  버리지 않으면 내 저}자가 될 수  없 다 ”(14, 33)라는 말씀을 

첨가한 것 등 은  이러한 의도를 잘 표 출한다. 그 리 고  해고된 관리인의 

비유를 이러한 말씀군에 포함시킨 것도 위의 사실을 정당화해준다.

15) “이와 같이”(〇w t o k  쇼 )는  위의 요구들을 집약한 말이다. 14장 26 • 27절과 

연결시켜서 루가가 첨가한 말이다. 5, 11 • 18, 18 _ 18, 22 ； 사도 2, 44 이하 • 

4, 32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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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 ) 해고된 관리인의 비 유 (16, 1~ 8 )

이 비유는 9절 이하의 까다로운 교 훈  때문에 해석상 많은 물의를 

일으켰다. 그 러 나  일반적인 견해대로 8a절이 본래의 결 론 이라면，16) 

루가의 편집 의도에는 뚜 렷 한  전 제 가  있다.

이 비유를 9절까지로 보는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따 른 다 .16 17 18> 사람 

들 은  특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 귀 라 는  말에 대해 기존의 윤리를 

가지고 이 비유의 가치를 정 당 화하려는 입장에서 많 은  변명을 시 도  

해왔다. 8a절도 역시 이런 측면에서 문 제 가  된 다 . 어떻게 주인의 재 

산을 가로채는 행위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 있겠 는 가 ? 그러므로 7절 

까지를 원형으로 보 고  8, 9절은 후기에 첨가된 불투명한 이야기로 격 

하시키는 입 장 ，18> 이 관리인의 행위가 합법적이었다고 변호하려는 

시 도 19 20> 등 여러 가지 해석이 속 출 하였다.

이야기 자체는 7절로 끝 난 다 . 그 러 나  그 것 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을 

비유하는지를 알 수  없다. 8, 9절은 이 이야기를 비유화한 내용이다. 

내용상으로 9절을 7절에 연결시키면 완전한 비 유 가  된 다 . 그런데 8 

절을 이 비유에 포함시키려면 그  주 인 (6 m (m s)을  이 비유를 말한 

예수에게로 돌려야만 한 다 . 그것은 문법상으 로 도  가 능 하 며 ® 루가는 

그런 전제로 서술했을 것이다.

16) I. H. Marschall, op. cit” S. 331.

17) G. Schneider, Das Evanglium nach Lukas, 1977, S. 11 〜 24. 9절은 원래 독 

립된 것으로 유다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라고 한다. 그러면 그럴수록 루가의 입 

장은 분명 해진다.

18) J. Fitzmyer， “The Story of the Dishonest Manager，” Theological Stu

dies 25,1964, pp. 23 〜 42 참조.

19) Derselt(“The Parable of the Unjust Steward”，NTS, 1961，pp. 213ff.) 
는 9절까지가 이 비유의 원래적 형태라고 보며 종이 합법적인 계산을 함으로 

써 주인의 명성을 높여주었기에 주인이 기삐했다고 해석한다.

20) E. Klostermann，Das Lakasevangeliam, Tubingen, 1926, S. 163 ； K. H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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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루 가 는  말하는 자를 3인칭으로 표시함으로써 비유의 본래적 

형태를 흐리게 했으나 8절과 9절로써 이 비유의 이해를 분명히 제시 

하고 있다. 즉  이 이야기의 사실상의 주인공인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 

로  친구를 사 귀었다. 그 러 나  이렇게 보 는  경우에도 문 제 는  남아 있 

다. 곧  불의한 재물이 무 엇 을  뜻하는가 하는 것이다. 그 가  남의 재산 

을 소유자의 눈을 속여 자기 것처럼 이용한 것이 불의하다는 말인 

가 ? 그렇지 않다. 왜냐하면 만약 그런 말이라면 그 를  칭찬했다는 말 

이나 아무런 단서 없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명령은 받아 

들여질 수  없기 때문이다. 여기서 가능한 또  하나의 해석은 그  재물 

자체를 불 의 하다고 보는 것이다. ‘불의한 돈 ’ 이라는 독립적 용법은 

특히 묵시문학에 자주 나 온 다 .21) 루 가 는 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재물이 

사람들에게 불의를 유발시키는 근원임을 전제하고 있다.22) 이 단문 

끝에 “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 없 다 ”라는 分子절을 삽입함으 

로써 루가는 자신의 이러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. 이것이 루가의 기 

본  입장이라면 그  청지기가 이용한 재 물  자체가 불의하다는 말이 된 

다. 그러나 이것을 반물질주의라고 볼  수 는  없다. 물질 자체가 악하 

거 나  선하다는 견해는 성서적이 아니며, 루가에게 있어서도 전혀 타 

당하지 않다.

물질의 불의 여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규 정된다. 남의 것을 강점 

했거나 독 점 한  경우, 그  물질이 인간을 노예화하는 경 우 ，그리하여 

그  물질에서 자신의 삶의 보장을 찾고 이 웃 (하 느 님  ) 과의 관계를 차

Rengstorf, D a s  E v a n g eliu m  n a ch  L u k a s , Gottingen, 1937, S. 185 ； K. L. 

Schmidt, D a s  E v a n g eliu m  n a ch  L u k a s , 1960, S. 258.

21) 가령 에티오피아 에녹서 63, 10과 제4에즈라 2, 1 등.

22) W. Schmithals, “Lukas-Evangelist der Armen”, in : T h eo lo g ia  V i a - 

torum  M, 1973, S. 157 〜  16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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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하는 경우에 그  물 질 은  불 의 한  것 이 다 . 이 이야기의 주인이 어떤 

방법으로 재 물 을  모 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. 그 러 나  그 가  재물을 독점 

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를 차단했다고 생각하는 것 은  충분히 가능하 

다. 이러한 재 물 을  그  청지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이다. 

그  동기야 어떻든 부자의 재 물 을  가 난 한  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는 

행위 자체가 칭찬의 대상이 될 수  있다. 그  청지기는 그  주인이 자기 

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한 일을 대신했던 것이다.

가난한 자 와  친구가 되 는 (가 진  것 을  나누어 먹 는 ) 행위는 바로 구  

원과 직결되어 있다. 이 사실이 9절에 뚜렷이 나타나 있다. 친구가 

된 가난한 자 가  재물을 나 누 어 준  그를 영원한 장막 안으로 영접할 것 

이라는 것이 바 로  그 것 이 다 . 이렇게 보면 이 청지기는 의적과 같은 

역할을 했으며 바 로  그런 행 위 가  칭찬의 대상이 되 었 다 . 이러한 해석 

은  이 이 야 기 군 (郡 )의  결론인 부 자 와  나자로의 이야기와 부합한다.

(7 ) 과부와 재판관의 비 유 (18, 2~ 7)

이 이야기의 주 인 공 은  한 과부이다. 이 과부는 재 판관에게 그녀의 

원한을 풀 어달라고 집요하게 졸 랐 다 . 원한을 풀 어 달 라 (k 소K- “ ))는 

원문은 유린당한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말이다. 그런데 그  권리가 

어떤 권리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. 만일 구약의 전통대로 과부를 어 

린아이와 더불어 가난한 자의 상징 이 라고 본 다 면 ，그녀의 원한은 부 

자에 게 당한 유린이 라고 상상할 수  있을 것이다.

그녀의 원수는 부당한 일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. 그 것 은  권력 

층 (재 판 장 )이  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. 이런 세 상 과  그러한 체 

제에 안주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 은  막혀 있다.

그러나 이 ‘가 난 한 ’ 과부의 집요한 간구는 마침내 하느님도 두려 

워하지 않고，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의 마음을 흔 들었다. 그러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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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 그  재판관은 어떤 것에 유착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본분을 

다할 수  있었다. 그의 이러한 변화는 또 한  그녀의 원수로 하여금 불 

의 속에 정착한 상태에서 해방되도록 변화할 수  있는 길을 열어놓았 

다.

그  동안 이 비유는 기도의 능 력 과  연결되어 해석되어왔다. 즉  불의 

한 재판관이 하느님으로 교체되어 “하느님께서 자기에게 밤낮 부르 

짖 는 ，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고 오 랫 동 안  그대로 두실 

것 같 으 냐 ?” (18, 7 )라고 결론을 내려왔다. 이 결론에서 나타나는 것 

처럼 그  가난한 과부는 하느님이 택한 해방전선에 서게 된 셈이다. 

이렇게 한 가난한 과부의 부르짖음이 하느님마저 움직이게 하여 구 

원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. 8

(8 ) 자캐오 이야기 (1 9 ,1~10)

이 이야기는 루가복음이 수록한 마지막 특수자 료 이 다 . 여기에 등  

장하는 자캐오는 세 리 장 인 데 ，특히 루 가 는  그 가  부 자 였음을 지적한 

다 . 세리이면서 부자라는 지적은 유다인의 지도층이면서 부자라는 

사실과는 대조되는데 , 그 것 은  사람들이 그 를  죄인으로 간주한 데 (7 

절 )서 알 수  있다.

유 다  지도층은 대체로 예수와 적대관계에 있는 데 반하여 자캐오 

는  예수에게 무엇인가 갈구하고 있었다. 이같은 사실은 예수를 보려 

고  뽕나무 앞으로 달려갔다는 극적인 묘사로 나 타난다. 예수는 사람 

들의 예상을 깨고 그의 집 에 머물기로 하 며 ，자캐오는 그를 진심으로 

환영한다. 그런데 그 가  예수에게 제안한 내용이 주 목 을  끈 다 . 그것은 

그 가 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것이며, 탈취 

한 것이 있으면 규 례 대 로  4배로 갚겠다는 내 용이다. 왜 예수를 영접 

하는 일과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소 유 를 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이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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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되어 있 을 까 ? 그 것 은  예수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이거나，혹은 예 

수 를  가난한 자와 일치시킬 만큼 예수의 관심사가 바 로  가난한 자에 

게 쏠리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. 여기서 자캐오에게 한 “오 늘  구원이 

이 집에 임 했 다 ”(9절 )라 는  예수의 선 언 은  매우 중 요하다. 우 리 는  이 

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 앞의 돈  많은 의회 의원에 얽힌 이야기 (18, 

1 8 - 2 7 /병행 )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

의회 의원이면서 부자인 한  사람이 예수에게 구원의 길을 물어왔 

다 .23> 이에 대해서 예수는 궁극적으로 모 든 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 

게 나 누 어주고 그 를  따르라고 했다. 이 부 자 는  예수의 이러한 제의에 

응할 수  없었다. 이와 관련해서 예수는 저 유명한 폭 탄선언을 하는 

것이다. “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보다는 낙타가 바늘구멍으 

로  나가기가 더 쉬울 것 이 다 ”(25절 ).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 

은  곧  구 원 (쌔 미 시 으 로  이른다는 것 으 로 (26절 )，이 선 언 을  단적으 

로  말하면 부자에게는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.

이 이야기는 원래 마 르 코 자 료 (10, 17〜 31) 인데，루가는 그  다음의 

자캐오 이야기를 소개함으로써 두  이야기를 대조시킨다.

그  부자는 유 다  지 도 층 (의 회  의 원 )인  반 면 ，자캐오는 그들에 의해 

소외된 계층이다. 그  의회 의원은 자기 소유를 고수하면서 구원의 길 

을  찾았으나，자캐오는 구원의 길과 가난한 자가 함수관계에 있음을 

알고 있었으며，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제안할 

수  있었다. 한편 의회 의원에게 모든 재산을 버리라고 한  데 대 해 ，자 

캐오는 자기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한  차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. 

중요한 것 은  구 원 과  가난한 자 가 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의 인식 

이 며 ，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열쇠라는 사실이다. 그러므로

23) 마르코복음에는 그 신분이 제시되지 않는다(10, 17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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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회 의원은 ‘구 원 ’을  받지 못한 반 면 ，이 자 캐 오에게는 구원의 문이 

열렸다가5

3) 예수의 탄생설화와 나자렛 선언

이제 위에서 얻은 시 각 을  가지고 그외의 루 가  특수자료들을 보자. 

예수의 탄생 이야기 중  이른바 마리아 찬가는 루가의 관심이 어디에 

있는가 하는 것이 두드러 지 게 나타난다.

주께서 그의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

마음이 교 만 한  사람들을 홀 으 셨 으 니 ，

제왕들의 권력을 낮추시고，

낮은 사람들을 높 이 시 고 ，

주린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 시 고 ，

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 내 셨 도 다 (루 가  1, 51-53).

이 찬가는 교만한 자 — 제 왕 — 배부른 자에 대하여 낮은 사람 —  

주린 자들을 대립시키고 있다. 이것은 ‘들의 설 교 ’에서 가난한 자와 

부유한 자를 대립시킨 것이나 만찬 초대의 비유에서 기득권자와 소 

외된 자를 대립시킨 것 과  유 사하다. 그 러 나  이것은 ‘들의 설 교 ’나  만 

찬 초대의 비유에서보다는 훨씬 혁명적이다.

이 찬가는 본래 유 다  묵시문학에서 형성된 시라고 보 는  주장도 있 

는 가  하 면 ，2̂  마카베오전쟁 때 형성된 진군의 노래라고 보 는  견해도 24 25

24) 의회 의원과 관련해서 구원의 길이 막혔다는 말 (26절 )과  자캐오에게 오늘 이 

집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한 말의 어원이 같음에 주목하라.

25) H. Gunkel， “Die Lieder in der Kindheitsgeschichte” ， F estg a b e  f u r  A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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